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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한글날 맞아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

- ‘비산(飛散) 먼지 → 먼지 날림’, ‘사사오입 → 반올림’, ‘시달 → 통보’ 
분야별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선정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578돌 한글날을 맞아 2024년 ‘올해의 알기 쉬운 법

령 용어’로 ‘비산(飛散) 먼지 → 먼지 날림’(행정 분야), ‘사사오입 → 반올림’(경

제 분야), ‘시달 → 통보’(사회 분야)를 각각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용어 선정은 지난 9월 10일부터 27일까지 온국민소통 홈페이지에서 

국민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2,858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해당 용어들은 법제처가 올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으로 정비한 

법령 용어 중 각 분야별로 국민의 선택을 가장 많이 받은 용어이다. 이 외에

도 ‘주상병’을 ‘주 질병ㆍ부상’으로, ‘추록으로’를 ‘추가로 작성하여’로 정비한 

사례 역시 이해하기 쉽게 잘 고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 국민이 법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 속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및 복잡한 문장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사업

  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법령 입

안 단계부터 한자어 등 어려운 용어가 쓰이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고, 현행 

법령에 남아있는 어려운 용어와 문장을 발굴하여 정비해왔다.

  최근에는 법령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약관ㆍ계약

서ㆍ설명서 속의 어려운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는 사업도 함께 하고 있으며,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그림ㆍ표와 같은 시각 

콘텐츠로 제작하여 법령과 함께 제공하는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

업’도 추진 중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에 참여해주신 국



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법제지원국 책임자 팀  장 이상현 (044-200-6852)

법령용어순화팀 담당자 사무관 전병희 (044-200-6855)

  



 □ 선정 개요

  ㅇ (조사 방식) 온국민소통(구 광화문1번가) 국민설문

  ㅇ (조사 기간) 9. 10.(화) ~ 9. 27.(금)

  ㅇ (참여자 수) 2,858명

  ㅇ (참여 방법) ’24년 알법 사업을 통해 정비된 법령 용어 중 행정ㆍ경제

ㆍ사회 분야별 가장 잘 고친 용어 1개씩 선정

 □ 선정 결과

ㅇ 행정 분야는 ‘비산(飛散) 먼지 → 먼지 날림’, 경제 분야는 ‘사사오입 →

반올림’, 사회 분야는 ‘시달 → 통보’가 각각 가장 잘 고친 용어로 선정

순위
행정 분야 경제 분야 사회 분야

용어 득표 용어 득표 용어 득표

1 비산(飛散) 먼지 →  
먼지 날림

768표
(26.87%) 사사오입 → 반올림 923표

(32.30%) 시달 → 통보 783표
(27.40%)

2 개서하다 → 고쳐 쓰다 563표
(19.70%) 시건장치 → 잠금장치 559표

(19.56%)
주상병 → 

주 질병ㆍ부상
681표

(23.83%)

3 합철 → 합쳐서 보관 546표
(19.10%) 징구 → 제출 요구 559표

(19.56%)
추록으로 → 

추가로 작성하여
653표

(22.85%)

4 반흔 → 흉터 546표
(19.10%)

내용연수 → 
사용 연한

432표
(15.12%)

익영업일 → 
다음 영업일

501표
(17.53%)

5
담수 중인 → 

물이 채워져 있는 
435표

(15.22%) 시말서 → 경위서 385표
(13.47%)

과오납하다 → 
잘못 납부하다

240표
(8.40%)

붙임  한글날 맞이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 결과 


